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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따스한 성령님 (은혜의 찬양 206장)

1	 따스한	성령님	마음으로	보네

	 내	몸을	감싸며	주어지는	평안함	만족함을	느끼네

2		 사랑과	진리의	한	줄기	빛	보네

	 내	몸을	감싸며	주어지는	평안함	그	사랑을	느끼네

[후렴]			부르신	곳에서	나는	예배하네	어떤	상황에도	나는	예배하네

	 내가	걸어갈	때	길이	되고	살아갈	때	삶이	되는	그곳에서	예배하네

2 내가 매일 기쁘게 (찬송가 191장)

1	 내가	매일	기쁘게	순례의	길	행함은	주의	팔이	나를	안보함이요

	 내가	주의	큰	복을	받는	참된	비결은	주의	영이	함께함이라

2		 전에	죄에	빠져서	평안함이	없을	때	예수	십자가의	공로	힘입어

	 그	발아래	엎드려	참된	평화	얻음은	주의	영이	함께함이라

3		 나와	동행하시고	모든	염려	아시니	나는	숲의	새와	같이	기쁘다

	 내가	기쁜	맘으로	주의	뜻을	행함은	주의	영이	함께함이라

4		 세상	모든	욕망과	나의	모든	정욕은	십자가에	이미	못을	박았네

	 어둔	밤이	지나고	무거운	짐	벗으니	주의	영이	함께함이라

[후렴]			성령이	계시네	할렐루야	함께하시네

	 좁은	길을	걸으며	밤낮	기뻐하는	것	주의	영이	함께함이라

54	 	그들이	이	말을	듣고	마음에	찔려	그를	향하여	이를	갈거늘

55	 	스데반이	성령	충만하여	하늘을	우러러	주목하여	하나님의	영광과	및	예수께서	하나님	우편에	서신	

것을	보고

56	 	말하되	보라	하늘이	열리고	인자가	하나님	우편에	서신	것을	보노라	한대

57	 	그들이	큰	소리를	지르며	귀를	막고	일제히	그에게	달려들어

58	 	성	밖으로	내치고	돌로	칠새	증인들이	옷을	벗어	사울이라	하는	청년의	발	앞에	두니라

59	 	그들이	돌로	스데반을	치니	스데반이	부르짖어	이르되	주	예수여	내	영혼을	받으시옵소서	하고

60	 	무릎을	꿇고	크게	불러	이르되	주여	이	죄를	그들에게	돌리지	마옵소서	이	말을	하고	자니라

말씀 읽기  사도행전 7:54-60

찬양 

은혜와	권능이	충만한	초대교회의	집사인	스데반은	지혜와	성령이	충만해	복음과	관련해	누구에게도	지지	

않았습니다.	그는	담대하게	예수	그리스도의	십자가와	부활을	전했습니다.	대제사장은	스데반이	전한	내용

이	사실이냐며	의문을	가집니다.	스데반이	복음을	전하자	듣는	사람들의	표정이	점점	일그러지기	시작했

습니다.	스데반의	설교에	마음이	찔렸기	때문입니다.	사람들은	스데반을	향해	이를	갈았습니다.	그러나	스

데반은	그	순간	성령	충만하여	하늘을	우러러	주목하여	하나님의	영광과	예수님이	하나님	우편에	서신	것

을	보았습니다.	하늘이	열리고	예수님이	하나님	우편에	서신	것을	본다고	말하는	스데반의	말을	들은	사람

들은	흥분하여	그에게	달려들었습니다.	그들은	자신들이	죽인	죄인	예수님이	구약에서	예언한	메시아이며,	

그	예수님이	부활했다고	말하는	스데반을	성	밖으로	내치고	돌로	쳤습니다.	결국	스데반은	순교하게	됩니

다.	스데반은	죽기	직전에	“주여	이	죄를	그들에게	돌리지	마옵소서”(60b절)라고	말합니다.	죽음을	맞이하

는	고통	가운데서도	성령	충만한	스데반은	하나님을	바라보며	마지막	기도를	할	수	있었습니다.

본문 배경

신 67 쉐마 대화

일어날	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.

성령 충만한 하루 되세요.

집에	있을	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.

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해요.

길을	갈	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.

성령 충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?

누워	있을	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.

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

하소서.



1 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? (55-56절)

답	 하나님의	영광과	하나님	우편에	서신	예수님을	보았습니다.

해설	스데반이	전하는	복음을	들은	사람들의	얼굴이	일그러졌습니다.	그리고	스데반을	향해서	이를	갈

았습니다(54절).	그런	순간에	스데반은	환경에	지배를	받는	것이	아니라	성령의	지배를	받았습니다

(55-56절).	본문에	‘보다’라는	단어가	세	번	등장합니다(55-56절).	성령이	충만한	스데반의	눈에는	

하늘,	즉	영적으로	둔감한	사람들의	눈에는	보이지	않는	영적	세계가	선명하게	보였습니다.	성령이	충

만하면	하늘과	가까워지고	하늘의	지배를	받게	됩니다.	스데반이	순교의	자리에	있을	때	예수님이	그의	

믿음을	인정해	주셨습니다.	성령	충만한	성도는	예수님의	격려와	환영을	받습니다.

2 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가는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? (60절)

답	 자신을	죽이는	사람들을	위한	기도를	드렸습니다.

해설	스데반이	“보라	하늘이	열리고	인자가	하나님	우편에	서신	것을	보노라”라고	외치자	그	자리에	있

던	사람들은	더욱	흥분하기	시작했습니다(56절).	이	말은	유대인들이	예수님을	십자가에	매달리게	한	

죄인이라는	것과	구약에서	예언한	메시아이신	예수님이	부활하셨음을	뜻하기	때문입니다.	결국	스데반

은	돌에	맞아	순교하게	됩니다.	그런데	스데반은	순교하기	직전에도	성령	충만하여	자신을	죽이는	사람

들을	용서해	달라고	기도했습니다.	이는	성령	충만하지	않고는	절대로	할	수	없는	기도입니다.	성령님과	

함께하는	성도는	영생이	있다는	진리를	확고히	믿음으로	환난	속에서도	원수를	사랑하고	축복할	수	있

게	됩니다.

말씀 관찰 

1 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.

2 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은 말씀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.

말씀 적용 

말씀 암송

하나님, 우리 가정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. 환경의 지배를 받는 가정

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.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성

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.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가정예배 기도문 

8-1 의를 위하여

마태복음 5장 10절

작곡	이종윤


